개혁주의 영성 7
금욕주의(Asceticism)와 신비주의(Mysticism)

(1) ‘금욕주의’란 무엇인가?

‘옥스포드 기독교 사전’ (The Concise Oxford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는 ‘금욕주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금욕주의는 여러 종교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절제를 위한 수단으로, 악에 대항하며 선을 고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수행 체계를 뜻한다.”
(2) 기독교 금욕주의(Christian Asceticism)

1) 금욕주의는 기독교 전통과 함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위의 ‘사전’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기독교 금욕주의의 이론적인 근거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와 오리겐(Clement of Alexandria and Origen)에 의해 발전되었다. 영혼을 그 욕망들로부터 정화하기 위한 금욕적 실천이란 스토아 사상에서, 그들은 좀 더 완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색을 위한 필요한 수단을 발견했다.”
이렇게 시작된 금욕주의적 경향은 3세기 무렵 초대 교회들에 널리 퍼지게 되었고, 초기 수도원 운동의 중요한 지침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기본적인 형식에 있어서, 초기 수도원 금욕주의는 독신, 가난, 금식, 침묵 그리고 기도를 위해 잠을 줄이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흔히 이 같은 금욕주의는 한 극단적인 형식을 취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이집트 수도승이었던 은둔자 요한(John the Hermitt)의 경우 끊임없는 기도를 위해 삼년 동안 바위 아래에 서 있다거나, 혹은 결코 누워서 잠을 자지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의 유일한 음식은 주일에 거행되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 받는 것이 전부였다. [The Lives of the Desert Fathers, tr. N. Russell, (London & Oxford: Mowbray, 1980), XIII:3.]

바실(Basil of Caesarea)과 베네딕트(Benedict of Nursia)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 수도원운동이 더욱 조직화됨에 따라, 개인의 극단주의적인 금욕주의는 점점 사라지게 되었으나, 적어도 이론적인 면에 있어서, 수도원에서의 삶은 여전히 금욕적인 자기 절제에 근거한 극단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중세 시대 프란시스파(Franciscans)와 도미니크파(Dominicans)와 같은 탁발수도사(the mendicant)들의 규율은 좀 더 극단적인 금욕주의 삶의 양식으로 돌아가는 경향을 보였다: “중세 시대는 금욕주의적인 원칙들이 발전되었다: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것, 쇠로 만든 허리띠, 종교적 채찍질 등등…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모습의 전형으로서 순례의 생활이 강조되었다.” [ET Tinsley, A Dictionary of Christian Theology (London:SCM, 1969), p. 17.]

2) 종교 개혁 시대에, 수도원의 금욕주의 개념은 주요 개혁자들에 의해 공격받았다.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수도원주의는 두 가지 면에서 잘못되었다. 첫째, 수도원적인 삶을 최고의 삶의 형태로 만들었다는 것이며, 둘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상적인 헌신으로부터 사람들을 멀어지게 했다. 따라서 칼빈은 기독교강요에서 다음과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성경에 한 마디도 언급한 일이 없는 이런 제도에 이렇게 큰 영예를 돌리며, 하나님이 다른 모든 소명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고귀한 칭호로 장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원 생활에 비해서 무가치하다고 하는 것을 누가 용납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친히 자신의 증거로서 인정하신 모든 생활 양식보다도 이 위조품을 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심한 모욕이 아닌가?” [John Calvin, Institute, Book IV/Xiii/11.]

“나는 아주 엄격한 규율을 외형적으로 실천한 그들에게(수도자들) 미신적인 것이 없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들에게 지나친 외식과 왜곡된 열성 또한 없지 않았다고 말한다. 모든 소유를 버리고 땅에 속한 모든 근심에서 떠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었다. 그러나 경건한 가장이 모든 탐욕과 야심과 육의 다른 정욕을 버리고 일정한 직업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목적을 추구하면서 가정을 다스리는 일에 전심하는 편을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뻐하신다.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고 은둔해서 명상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사람을 미워하는 듯이 사막이나 광야로 은둔하고 주께서 특별하게 명령하신 의무들을 저버리는 것은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다. 수도원 생활에 다른 악한 일이 없었다고 인정하더라도, 교회에 무익하고 위험한 선례를 도입했다는 것은 확실히 가벼운 죄악이 아니었다.” [John Calvin, Institute, Book IV/Xiii/16.]

3) 종교개혁 이후에도,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 신학에서 교부와 중세 시대의 금욕주의적이며, 수도원주의적 전통들의 계승과 발전을 통해 금욕주의는 여전히 매우 중요시되었다.

따라서 1994년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완전함에 이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을 지나야 한다. 자신을 거부함과 영적인 싸움이 없이는 거룩함도 없다. 영적인 성장은 팔복의 평안과 기쁨 안에서의 생활로 인도하는 금욕과 죄 죽임을 포함한다.”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London: Geoffrey Chapman, 1994), p. 438.]

그러므로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의 금욕주의 신학에는 두 뿌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육체에 대한 외적인 규율은 내적인 영적 규율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된다. 두 번째 뿌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 이해되는 하나님과의 신비적 연합은 육신의 죄를 죽임(mortification)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생각이다. 

4) 종교개혁 이후, 금욕주의는 개혁주의 전통에서도 또한 계속 유지되었다. 개혁주의 내에도, ‘세상적인’ 행위들에 대한 금욕이란 오랜 전통이 있어왔다. 따라서 이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영국에서는 여전히 금연과 금주 그리고 세속적인 유흥의 형식들을 피하는 경향이 있어왔으며, 남녀 사이의 관계를 다룸에 있어서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였다. 

한편으로, 개혁주의 내에서 이 같은 세상적인 것들을 부인하는 경향이 최근에는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와 연결된 영적 규율들의 형식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개혁주의자들이 영적 인도자들을 갖는 경향이 있으며, 수도원 형태의 기도원에 참여하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 금식, 홀로 있음, 복종 그리고 고백 등의 전통적인 규율들을 향하게 하는 리챠드 포스터(Richard Foster)의 Celebration of Discipline과 같은 책을 구입하기도 한다.

특별히 포스터의 책이 흥미를 끄는데 그 이유는 그가 (카톨릭적인) 영적인 원리들에 대한 강조와 ‘자유 은혜’에 대한 개혁주의의 강조를 연합시키려 시도하기 때문이다: “양쪽 모두가 깊은 절벽인 한 외길을 생각해 보자. 오른쪽 낭떠러지는 의로움을 위한 인간의 노력을 통한 도덕적 타락의 길이다. 역사적으로 이는 도덕주의 이단으로 불리웠다. 왼쪽의 낭떠러지는 인간 노력의 부재로 인한 도덕적 타락이다. 이는 반 율법주의로 불리운다. 중앙에 한 길, 곧 영적인 삶의 길이 있다. 이 길은 우리가 추구하는 내적 변화와 치유로 인도한다. 우리는 좌 우로 치우치지 말고 중앙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 길을 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우나 또한 큰 기쁨이 있다. 우리가 이 길을 여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우신다. 우리는 그 길 자체가 변화를 주지않는다는 것과 그 길은 우리를 변화할 수 있는 장소에 있도록 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만 한다. 이것이 ‘훈련으로 되는 은혜의 길(the path of disciplined grace)’이다.” [Richard Foster, Celebration of Discipline (London: Hodder & Stoughton, 1989), p. 8.]

(3)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금욕주의는 무엇일까?

1) 금욕(절제)이란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행24:16, 고전9:25-27, 딤전4:7-9.

2) 신약 성경은 또한 하나님을 위해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한 절제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 마10:34-36, 18:7-9, 19:10-12, 막8:34-38, 막10:17-31, 눅9:57-62, 고전7:25-40, 빌3:7-11, 요일2:15-17.

3) 그러나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것은 금욕적인 삶의 모습을 신봉하는 것이 보편적인 명령이라는 것과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이 더 낳은 혹은 고상한 헌신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같은 오해없이 ‘제자도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제자도의 삶에는 전통적인 절제하는 삶이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